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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번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49111 301 26

이 자료는 의 비영리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KMI .※

남미 곡물수요에 힘입어 대 진입BDI 300p

▸ 최근 는 월 일 를 기록하여 전주 대비 상승함BDI 315p(2 19 ) 24p
- 케이프는 달러 일 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달러 일 하락1,265 ( ) 158 ( )

파나막스는 전주 대비 달러 일 상승하며 달러 일 기록- 247 ( ) 2,844 ( )
수프라막스는 달러 일 상승한 달러 일 핸디사이즈는 달러 일 상승한- 451 ( ) 2,995 ( ), 227 ( )

달러 일 기록2,930 ( )
시장은 중대형선을 중심으로 하향 조정되는 모습임 케이프는 월물이 달러 일- FFA . 3 375 ( )

하락한 달러 일 분기물은 달러 일 하락한 달러 일 을 기록하였으며1,950 ( ), 2 250 ( ) 3,700 ( ) ,
파나막스는 월물이 달러 일 하락한 달러 일 분기물이 달러 일 하락한3 325 ( ) 3,500 ( ), 2 250 ( )

달러 일 을 기록함 수프라막스는 월물이 달러 일 상승한 달러 일 분4,500 ( ) . 3 475 ( ) 3,750 ( ), 2
기물이 달러 일 상승한 달러 일 을 기록하였고 핸디사이즈는 보합세임275 ( ) 4,775 ( ) .

케이프는 태평양 수역에서 전주 대비 물동량 증가세를 보였으나 대서양 수역에서는 물동▸ 량
유입이 부진하며 운임이 하락함

- 태평양 수역은 서호주 철광석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초반 케이프 운임의 소폭 상승을
견인했으나 주후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함,

- 대서양 수역은 용선주 중심의 시장분위기가 계속되고 물동량 유입이 부진하여 운임하락
압력으로 작용

파나막스는 대서양 수역의 물동량 호조세를 중심으로 주중반까지 운임이 상승하였음▸

남미 곡물수요 유입이 호조를 보여 양대 수역의 운임상승에 기여하였으며 인도네시아- ,
석탄 물동량도 증가하여 전반적인 운임 상승을 보였으나 주후반 운임 상승세가 멈추는

모습을 보였음

▸ 수프라막스도 남미 곡물수요 증가로 운임이 상승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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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 불균형 심화로 주 연속 운임하락6

▸ 중국발 컨테이너운임지수인 는 주전 대비 하락한 상해발 운임지수인CCFI 2 9.8p 762.5p,

는 전주 대비 하락한 를 기록함SCFI 80.2p 486.7p

- 용선료 지수인 는 전주 대비 하락한 를 기록하였음HRCI 2p 444p

▸ 아시아 유럽항로의 경우 상해발 유럽행 운임은 주전 대비 당 달러 하락한 달- 2 TEU 99 332 러,

는 주전 대비 하락한 을 기록하였음CCFI 2 46.8p 795.3p

- 상해발 유럽 노선은 주 연속 운임이 하락하였으며 작년 월말 달러를 기록한 후6 , 12 1,232

주만에 달러가 하락하는 등 하락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음6 900 . 중국 춘절이 지나면서

수급 불균형이 심해져 운임 하락세가 계속될 전망임

▸ 아시아 북미항로의 경우 상해발 북미행 운임은 미서안이 주전 대비 당 달러 하락- 2 FEU 251 한

1.070달러 미동안이 달러 하락한 달러를 기록했으며 는 미서안, 267 2,074 , CCFI 이 주전 대2 비

상승한 미동안이 상승한 를 기록함19.4p 834.8p, 11.5p 1,028.9p

북미항로도 지난 월말 이후 주 연속 운임하락세를 기록하였음 지난 월 중순 중국- 12 6 . 2

춘절이 끝나면서 수요 둔화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해져 당분간 운임상승을 기대하기

어려움

▸ 에 따르면 차이나코스코쉬핑Alphaliner CMA-CGM, (COSCO+CSCL), Evergreen, OOCL

등 개사가 새로운 얼라이언스 일명 결성을 추진하고 있음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4 ( 2CEO) .

없으나 가 출범할 경우 의 선대 규모는 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또한2CEO , 2CEO 2M .

에 인수된 까지 포함되면 시장지배력은 더욱 커질 전망임CMA-CGM APL

- 이에 따라 에 남아있는 개 선사들도 새로운 얼라이언스 결성에 나설O3, CKYHE, G6 8

가능성이 높아졌음 또한 세계 위 선사 모두 메가얼라이언스를 구성하는 상황에서. 1 4～

초대형선박을 갖추지 못한 선사들은 얼라이언스 존속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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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동 아시아 소폭의 운임 상승VLCC, ‘ - ’

아시아 연휴가 끝나 성약증가가 기대되었으나 중동 아시아 항로는 예상외로 소폭의 운‘ - ’▸

임상승을 보였음 서아프리카 시장은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운임 대폭 상승함.

평균 운임수익은 달러 일 로 전주 대비 달러 증가하였으나- VLCC 50,990 ( ) 2,440 (5.0%)

중동 중국 운임지수는 로 전주 대비 변동 없음‘ - ’ WS 62.5

월 일 페르시아만 일 가용선박은 척으로 전주 대비 척 감소하였으며- 2 17 30 95 1 (1.0%)

전년 동기 대비 척 감소하였음11 (10.4%)

연료유 가격은 대부분 항만에서 비교적 크게 반등하였음-

항로별 운임수익은 중동 아시아 달러 일 중동 미국- 47,354~52,012 / (2~6% ), - 50,874▸ ▲

달러 일 중동 유럽 달러 일 기록 서아프리카 시장은 중국향/ (2% ), - 44,362 / (5% ) .▲ ▲

달러 일 미국향 달러 일 인도향 달러 일55,341 / (9% ), 55,650 / (12% ), 60,666 / (1% )▲ ▲ ▼

기록

월 일 선박유 가격 동향[02 19 (380cst) ]

제품선 별다른 성약증가 없어 전반적인 운임 하락세,

▸ 대서양시장 주초 약세로 시작한 미걸프만 운임은 후반 성약건수 증가로 다소 만회를:

하였으나 결국 두자리수 하락을 기록함 반면 북해시장은 소폭 약세를 나타내었음.

아시아시장 운임 하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은 수요증가로 소폭의 운임하락세를: LR LR1▸

보였음 시장은 운임 변동이 크지 않았음. MR

제품선 평균 운임수익은 달러 일 로 전주 대비 달러 감소하였으나 싱- 14,276 ( ) 623 (4.2%)

가폴 일본 항로 운임은 으로 전주 대비 상승하였음- WS 130.0 2.0p(1.6%)

대서양 항로별 운임수익은 북해 미동안 달러 일 북해 서아프리카- MR - 14,130 / (4% ), -▼

달러 일 미걸프 북해 달러 일 미걸프 남미동안17,230 / (4% ), - 11,204 / (15% ), -▲ ▼

기록20,141(16% )▼

- 아시아 항로별 운임수익은 중동 일본 달러 일 달러 일- LR1 15,388 / (1% ), LR2 19,703 /▼

기록 은 싱가폴 일본 달러 일 인도 일본 달러 일(11% ) . MR - 15,408 / (-), - 13,731 / (-)▼

본 항로는 중동 중국 임

구분 유럽 북중미 아시아

항만 로테르담 제노아 포스 L.A 휴스톤 파나마 필라델피아 푸자이라 싱가포르 홍콩 일본

톤$/ 154.0 157.5 162.5 172.5 150.0 160.0 177.5 158.0 162.5 172.5 192.5

w/w 12.0% -4.5% 3.2% 11.3% 20.0% 10.3% 10.9% 5.0% 0.9% -2.5% 9.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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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화물선 운임 지수⣿ ⣿

Baltic Exchange.

건화물선 용선료 $/day⣿ ⣿

Clarkson.

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(CCFI)⣿ ⣿

상해항운교역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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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테이너선 용선지수 (HRCI)⣿ ⣿

Lloyd's List.

유조선운임지수(WS)⣿ ⣿

Charles R. Weber

VLCC & Clean Product(MR) Average Earnings $/day⣿ ⣿

Clarkson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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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해운지표 추이

전주비는 월 일과 월 일의 전주비임


